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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6일, 화물연대 지도부 1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민주노총 중앙과 부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서 발표하고 “노대통령이 노동문제에 직접 관여한 경험이래야 87년 6월 이후 불과 몇 달에 지나지 않으며 이후 줄곧 정치인의 길을 걸어왔다”고 밝히고 이러한 대통령이 “노동문제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여섯달 만에 180도로 뒤바뀐 대통령의 말과 태도가 가장 실망스럽다”고 밝힌 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과 29일 한국노총과 함께 국회 앞 대규모 집회를 시작으로 오기와 광기 서린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천대와 노동운동 탄압에 강력히 맞설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제29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27일(오늘)부터 28일까지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열린다. 
■ 안 건 : 1)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
          2) 상반기 투쟁 평가 건
          3) 하반기 사업 계획 건
          4) 기타
한편, 8월 27일부터 28일 새벽까지 대의원대회 진행과정을 민주노총 홈페이지(www.nodong.org)에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한다. 단, 대의원대회 진행 중 15시부터 19시 30분까지 진행되는 분반토론은 대의원들이 여러반으로 나뉘어져서 토론하는 관계로 중계하지 않고,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21:00시부터 시작될 계획이다.

지재식위원장은 전날(25일) 전북지역순회 후 26일 전남지역을 순회했다. 광주지부를 시작으로 본부지부, 전남고객센터지부, 무안지부, 인자중계소 등을 순회하고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지재식위원장은 2003년 단체교섭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조합원들이 ESOP청약에 꼭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후 전국순회일정은 상급단체 일정 등과 조율 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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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압수수색을 중단하라!


민주노총, 노동운동 탄압에 강력히 맞설 것











개혁과 희망 그리고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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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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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식위원장 26일 전남순회


단체교섭의 성과에 대해 설명





오늘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14:00시 개회부터 전과정 인터넷 생중계 








